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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및 주제 발표

❑ 관계자 면담 및 아시안 PBO 네트워크 출범(’23.10. 예정)을 위한 회원국 협의

❑ OECD 및 OECD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IFI Network)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 모색

2 출장 지역

❑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3 출장단

❑ 단장 : 조의섭(국회예산정책처장)

❑ 단원 : 

◦ 이상준(기획예산담당관)

◦ 김홍준(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공보담당)

◦ 윤해숙(기획예산담당관실 대외협력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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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장 일정

날 짜
주 요 내 용 
(7박 9일)

4.10(월)
◦인천 → 프랑크푸르트(13시간 10분)
◦프랑크푸르트 → 레이캬비크(3시간 40분)

4.11(화) ◦OECD 등 유관기관 면담 및 회의참석 준비

4.12(수) ◦OECD 등 유관기관 면담 및 회의 리셉션 참석

4.13(목)~4.14(금)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IFI) 및 의회예산기구(PBO) 회의 참석 및 발표
  - 발표 세션: 세션4(기후 변화와 공공 재정)
  - 발표 주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소개 및 분석
◦아이슬란드 의회 방문

4.15(토) ◦아이슬란드 의회 최초 설립지 방문

4.16(일) ◦자료 취합 및 회의 결과 정리

4.17(월)
◦레이캬비크 → 헬싱키(3시간 25분)
◦헬싱키 → 인천(11시간 50분)

4.18(화) ◦인천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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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출장 성과

 글로벌 재정현안과 이에 대한 OECD 회원국 재정기관들의 경험과 노하우

를 서로 공유하고, 관련 자료 수집

◦ 저성장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 압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과 재정 지속가능성, 보건의료 지출 등 OECD 회

원국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재정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

◦ 특히, 최근 독립재정기관들이 논의하는 아젠다(Agenda)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논의 뿐만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재정 차원

의 대응과 영향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전달 방안(시각화 등) 등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각국 참석자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확장

◦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에는 미국, 영국, 캐나다,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등 각국의 독립재정기구와 무디스 등 관련 기관에서 약 

100여명이 참여

◦ 새로운 참석자와의 교류 확장

  - 예) 캐나다 온타리오주 PBO 처장 Peter Weltman과 지방정부 차원의 

PBO의 설립과 운영 방식에 관해 논의

    예) 영국 OBR Andy King과 기후위기 관련 유럽 및 한국의 제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고령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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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에 관한 선례 제시

◦ OECD 독립재정기구에서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OECD 측 요청

에 따라 2022년 한국에 도입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소

개와 분석에 관한 발표를 수행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소개와 더불어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들을 제시함으로써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였으

며,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선례를 제공함.

 아시아 PBO 네트워크 출범과 관련한 OECD와의 협력 강화

◦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OECD와 상호협력확인서를 서명한 이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

해왔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년 10월 처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아시아 국가 

중 PBO를 보유한 국가들과 아시아 PBO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으로, 

Mark Hadley OECD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및 Jon Blondal 

OECD 국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OECD 측에서 네트워크 설립에 필

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

 NABO 직원의 OECD 파견 관련 협의

◦ OECD가 효율적인 정책 추계 방안에 대한 프로젝트(a project on cre-

ating best practices for policy costing)의 자문팀(consultation team)에 

NABO가 참여해줄 것을 제안함에 따라, 작년 말부터 NABO 직원을 

OECD로 파견하였음.

◦ OECD의 비용 추계 관련 업무 고도화 등 NABO 직원 파견에 따른 

업무 성과를 살피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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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활동

1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및 OECD 국장 면담

가 회의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11:00

❑ 장소  : 레이캬비크 사가 호텔

❑ 참석자  :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김홍준 홍보·공보담당, 윤해숙 주무관

            Mark Hadley OECD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의장

                         (미국 CBO 최고운영책임관)
            Julie Topoleski CBO 국장

            Jon Blondal OECD 예산‧공공지출국 국장

            Scherie Nicol OECD 정책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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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1) 요  약

❑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와 OECD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아시아 PBO 네

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과 금번 회의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하기

로 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함.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22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제14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에서 Mark Hadley 의장과 Jon 

Blondal 국장을 만나 2023년에 아시아 PBO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

해 협력하자는 논의를 한 바 있음.

올해로서 네트워크 구축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

께, 두 인사를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국회예산정책처 설립2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 초청하였음.

❑ 이외에도, 한국 경제와 회의 개최국이자 Jon Blondal 국장의 고향인 

아이슬란드 경제에 관한 비교, 한국의 재정 기조와 예산 처리 과정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눔.

(2) 면담 내용

◦ (조의섭 처장)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번 회의에서 OECD에서 요청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해 발표할 예정임. 대한민국이 온실

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의 경험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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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k Hadley 의장) 미국의 CBO도 기후 분석에 투자하고 있고,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책 분석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 중

임. 다만 해당 이슈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만큼 예산 담당자들과의 충

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서 미국의 “Farm Bill”과 같은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음.

◦ (조의섭 처장) 예정처는 그간 아시아 PBO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각 

국가들과 접촉해왔는데, 캄보디아·몽골·태국·필리핀 등 국가들이 우

호적인 회신을 해왔음. 올해 예정처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10월 국

제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 동 회의에서 아시안 PBO 네트워크 출범

식을 진행할 예정임.

   - (Jon Blondal 국장) 먼저 NABO의 20주년을 축하하며 OECD와 

NABO의 각별한 사이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람. NABO가 아시안 

PBO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이 결실을 맺게되

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시아 내 PBO 기관 파악 등 OECD의 도움

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저없이 말씀주기를 바람. CBO나 

NABO처럼 독립적인 기관들도 있지만 의회 위원회 소속 예산 전문

가만 있는 국가도 있는데, 향후 이런 국가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음. OECD와 함께하는 이벤트 기획이나 아젠다 세팅에서도 도

울 수 있다면 적극 돕겠음.

◦ (조의섭 처장) 최근 OECD로 NABO직원(이유미 과장)을 파견 보낸 

바 있는데, OECD에서의 성과는 어떠한지?

   - (Jon Blondal 국장)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파견된 이유미 과장은 

OECD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으며, OECD에서 비용 추계 등과 관

련한 한국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업무상 큰 기여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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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섭 처장) 이번 회의가 개최된 아이슬란드의 경우 PBO의 규모

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은데, 회의 준비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 (Jon Blondal 국장) 말씀하신대로 아이슬란드는 작은 국가여서 CBO

처럼 규모있는 PBO가 아니고 10명 미만의 규모의 분석요원으로 운

영 중. 공공지출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정책과 의회 정책 선정에 미

래지향적인 조언을 제공을 역할을 수행함. 아이슬란드는 노르딕 국가 

중 하나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과 자주 회의를 가져오다보니, 각종 

회의 개최에 익숙해져 있어 회의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함.

 

◦ (Scherie Nicol 정책분석관) 아이슬란드 기재부와 면담을 가지고 왔

는데, 재정 기조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 현재 아이슬란드는 수요가 

증가하고 관광업이 다시 성장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수익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아이슬란드 정부는 지출과 인플레이

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하는지 고민이 많음. 이에 대한 

견해와 한국 경제의 기조를 공유 부탁드림.

   - (조의섭 처장) 한국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지출이 크게 늘었고 경

제가 침체되었으며, 고물가 상황과 연금재정 부족 등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한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경기 활성화로 인한 과열을 고

민하는 아이슬란드의 상황은 나름대로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함. 

경기가 호조를 보일 때와 난조를 보일 때의 고민의 양상은 서로 다

를 수 밖에 없을 것임. 

   - (이상준 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한국 정부는 전반적으로 긴축 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작년 대선에서 진보/보수로 정당을 구분할 경우 보

수에 해당하는 정당이 당선되면서 확장 재정 기조 역시 약화된 상태

임. 그럼에도 한국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는 예외를 두어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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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erie Nicol 정책분석관) 보내주신 발표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이

른바 ‘그린 워싱(Green washing)’이라 불리는 온실가스 관련 예산의 

과다계상 문제를 잘 지적해주었다고 생각함. 유럽에서는 기후 대응 

예산 지출을 녹색(Green) 지출, 갈색(Brown) 지출, 회색(Grey) 지출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에도 이런 분류가 있는지?

   - (조의섭 처장) 세부사업 단위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니,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 중 일부만이 온실가스 감축

과 관련되더라도 세부사업 전체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인 것처럼 과다계상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기후 

대응 예산 지출의 분류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으

나 현재로서는 기후 대응 지출이 따로 분류되어있지는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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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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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리셉션 참석

가 개  요

❑ 일시 : 2022년 4월 12일(수) 17:00 

❑ 장소 : 아이슬란드 대통령 관저

❑ 목적 : 회의 참석자 간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및 Ice Breaking

❑ 참석 대상 : 회의 참석자 전원



12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국외공무출장 결과보고서

나 주요 내용

❑ 아이슬란드 대통령 연설

◦ 아이슬란드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국가 설립 

이후 경제위기를 포함한 다양한 위기를 겪었으나 이를 합심하여 극

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국가임.

◦ 현재 아이슬란드는 코로나19 이후 빠른 속도로 경기를 회복하고 있

으며, 오히려 경기가 활성화되어 경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 

상환 및 미래 연금부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앞으로의 경제 방

향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인데, OECD 네트워크와 함께 고민해나

갔으면 좋겠음.

❑ 이스라엘 PBO 국장 Ami Zadik

◦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하였던 제10회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서울)

에 참석하였을 때 매우 인상적이었고, 당시 회의를 통해 기관 운영

에 많은 도움을 받았음을 언급함.

◦ 한국과 이스라엘 모두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기로서, 인플레이션

이라는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 캐나다 온타리오주 PBO 처장 Peter Weltman

◦ 국가 단위가 아닌 주(州) 단위에서 운영되는 온타리오 주 PBO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의 특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함.

   - FAO는 2013년 Financial Accountability Officer Act에 의해 설립

되었으며, 캐나다의 다른 주에서도 설립과 관련한 문의들이 이어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Peter Weltman은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 PBO에서 근무하다가, 온타리오 주 PBO 처장을 맡게 되었

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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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OBR Andy King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정교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하며, 기

후 대응과 관련한 연구들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전달하여 보다 다양한 그룹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함.

◦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및 고령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눔.

❑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의 Tinatin Akhvlediani

◦ 국회예산정책처의 발표 주제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관심을 표하면서, 유럽권 국가들에서 많은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함.

◦ 아시아 PBO 네트워크 설립에 참고하기 위하여 유럽 독립재정기구 

간 교류 네트워크인 EUIFI의 운영 주체와 운영 현황에 관한 논의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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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회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참석

가 개  요

❑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 14일(금)

❑ 장소 : 레이캬비크 Harpa

❑ 목적 : 각국 독립재정기구 운영 경험 및 현안 공유

         세션별 agenda에 대한 각국의 현황 및 대응 방안 논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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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의 연혁 및 독립재정기구 현황

❑ OECD 독립재정기구 국제회의 목적 및 연혁

◦ OECD는 독립재정기구가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호 간 현안과 업무성과 등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2009년부터 

매년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018년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주최

❑ 독립재정기구의 의미

◦ 국가 재정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OECD 31개 회원국에서 41개의 독립재정기구 운용 중

   ※ 의회 소속 기관(Parliamentary Budget Office, PBO) 외에 행정부 소속이

더라도 재정정책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면 이에 해당 

   ※ 41개 독립재정기구에는 지방기관 포함 (예시: 호주 빅토리아주 PBO)

❑ OECD 독립재정기구 현황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국가명 개수

호주 2 에스토니아 1 아일랜드 2 포르투갈 2

오스트리아 2 EU 1 이탈리아 1 슬로바키아 1

벨기에 2 핀란드 2 대한민국 1 슬로베니아 1

브라질 1 프랑스 1 라트비아 1 스페인 1

캐나다 2 독일 1 리투아니아 1 스웨덴 1

칠레 1 그리스 2 룩셈부르크 1 영국 3

체코 1 헝가리 1 멕시코 1 미국 1

덴마크 1 아이슬란드 1 네덜란드 1 합계 41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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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주제 : 인플레이션과 재정 감독에 대한 도전 과제

◦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의 위기, 인플레이션의 '재등장', 급변하고 불확

실한 경제 전망으로 인해 적절한 재정 기조를 평가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따르는 과제 관련 논의

◦ 기관별로 인플레이션이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

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 감독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을 논의

❑ 제2주제 :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재정 대응의 결과로 부

채가 증가하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 등 공공 재정이 

크게 악화

◦ 동시에, 인구 고령화, 보건 의료, 사회 복지, 녹색 전환, 국방 지출, 높

은 금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지출 과제 존재

◦ 재정 프레임워크 설계가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인지와 감독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제3주제 : 장기 보건의료 지출

◦ 보건의료 지출에 대한 상승 압력은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의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작용

◦ 이와 함께,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함께, 기술 및 혁신, 소득 효과 및 비

용 압력도 보건의료 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

◦ 보건의료의 미래 트렌드와 보건의료가 공공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논의

다 주요 아젠다(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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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주제 : 기후 변화와 공공 재정 

◦ 기후 및 환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가속화를 위한 예산 정책와 수단

이 점점 더 많이 사용

◦ 기후 변화와 공공 재정 사이에서 의회 예산 담당자와 IFI가 어떤 역할

을 하고 있는지 살펴봄

◦ 예산 조치의 배출 영향 계산,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장기 추정 등 

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소개

❑ 제5주제 : OECD 의회 예산 모범 사례 – 실행 

◦ 의회가 예산 과정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 감독을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

◦ 예산 과정에서 적절한 권한을 가지고 재정적 책임을 다하는 입법부를 

장려하는 총체적인 접근에 관한 논의 및 사례 소개

❑ 제6주제 : 영향력 확보를 위한 운영 강화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IFI와 의회 예산 담당자들의 영향력 발휘에 

필수적이나, 소규모 기관이나 전문 인력만으로 구성된 팀은 대외 커뮤

니케이션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기관이 일반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공유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능 구축, 새로운 기능 조직화, 숙련된 직원 

유치 및 유지에 대한 발표 

❑ 제7주제 : OECD 사무국 보고 및 향후 업무 계획

◦  예산 및 공공지출에 관한 OECD의 현재 및 향후 업무 프로그램을 

대표단에게 보고하고 대표단이 관심 있는 주제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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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내용

1. 인플레이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1일차)

[ 세션 1: 인플레이션과 재정 감독에 관한 도전 과제 ]

❑ 발제 및 토론

  <Rannveig Sigurðardóttir, 아이슬란드 중앙은행>

◦ 아이슬란드 경제의 특성과 팬데믹 시기 아이슬란드의 경제의 추이를 

소개함.

  - 팬데믹 이전, 2019년도 기준으로 아이슬란드는 GDP 성장률이 

OECD 평균보다 높고 실업률과 재정적자가 OECD 평균보다 낮은 

비교적 건실한 경제를 유지함.

  - 코로나19 시기 아이슬란드는 수출이 30% 가량 감소하였고, 관광업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OECD 내에서도 최상위권

인 아이슬란드는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 또한 글로벌 경기회복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는데, 세계적인 수요 

팽창에 따라 아이슬란드에서도 초과 수요가 발생. 이와 함께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아이슬란드는 그나마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었음.

◦ 팬데믹 이후 아이슬란드 경기 회복의 양상과 아이슬란드 경제의 과

제를 제시함.

  - 세계적인 연료 가격과 교통비의 상승 등이 global value chain에 반

영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방 압력이 발생함. 또한, 아이

슬란드의 관광이 빠르게 회복되고 이민이 증가하면서, 아이슬란드

의 인구 역시 연 2%대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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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슬란드의 임금과 단위노동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주택 

가격 역시 가파른 상승 중임. 인플레이션의 본격화와 경기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임.

  -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타게팅하여 안정화를 도모하

되, 인플레이션이 사회 각 집단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

션에 가장 취약한 그룹을 찾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Geert Langenus, 벨기에 중앙은행>

◦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낮은 이자율은 그간 부채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해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이자율 상승 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인플레이션이 각국 대표단의 업무에 있어 가져온 도전 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상호 간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짐.

[ 세션 2: 재정 지속가능성 회복 ]

❑ 발제 및 토론

  <Martin Larch, 유럽 재정 위원회(European Fiscal Board)>

◦ EU에서 재정준칙이 실제로 작동하였는지, 재정준칙의 효과는 어떻

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분석을 제공

  - EU 국가들을 2011년~2019년 기간 동안의 GDP 대비 부채비율에 

따라 세 가지 그룹으로 구분(low debt, high debt, very high debt)하

여 각 그룹별 GDP 대비 부채비율의 변동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이 낮은 두 개의 그룹(low debt, high debt)의 경우 부채비율이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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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very high 

debt)에서는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발견

  - 재정준칙의 준수율을 살펴보면, low debt 그룹일수록 재정준칙을 잘 

준수하였음이 나타나는데, 재정준칙 준수도와 안정적인 부채비율 유

지 간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유럽의 남부쪽보다는 북부쪽으로 갈수록 재

정준칙 준수율이 높은 경향을 띔.

  <Villa Lucie, 무디스>

◦ 신용등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척도로, 단순히 부채가 많다

고 디폴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21개로 구분된 지표(scale)을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 통화(foreign 

currency)와 현지 통화(local currency) 부채를 각각 살피고 있음.

  - 디폴트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는데, 가령 은행업계의 위기, 경기 침

체, 보고되지 않은 부채의 발생 등이 있을 수 있음. 주목할 점은 디

폴트가 외국 통화로 된 부채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현지 통화 

부채로 디폴트가 발생한 사례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임.

  - 역사적으로 봤을 때, 디폴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운영상 또는 정치적인 요소들이며, 높은 부채 수준 그 자체는 디폴

트의 충분조건도, 필요조건도 아님.

◦ 인플레이션 쇼크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인플레이션은 GDP 디플레이터를 부풀리고 이는 코로나19 기간 지

출을 확대했음에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었음. 

  - 다만, 전반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서 각국 정부는 기존 저금리 부채

를 단계적으로(연도별로) 고금리 부채로 전환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향후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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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uel St Aubyn, 포르투갈 Public Finance Council>

◦ 단일 통화를 도입한 EU에서, 특정한 국가의 재정정책으로 인해 화

폐 가치가 변동하는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준칙이 반드

시 필요함. 향후 재정준칙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

◦ ‘신용등급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척도’라는 무디스의 발언에 

깊이 공감하며, 이는 공공 부채 수준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는 독립재정기구(IFI)의 역할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

[ 세션 3: 장기 보건의료 지출 ]

❑ 발제 및 토론

  <Eythor Benediksson · Anna Sigurborg Olafsdottir, 아이슬란드 의회>

◦ 아이슬란드의 인구 구조를 소개

  - 아이슬란드 인구는 약 40만명 가량이고,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은 약 15%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합계출산율은 약간 낮

아진 1.8명으로 OECD 평균보다는 높은 편.

  - 이민 증가로 인해 고령화가 늦춰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구 피라

미드 상태가 양호한 상황임. 2073년이 되면 인구는 약 46만 6,000

명, 노인인구 비율은 15%에서 3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아이슬란드의 의료비 지출과 향후 의료 발전방향 논의

  - 아이슬란드는 현재 3,200 USD 가량 지출 중으로, 향후 15년간 1인

당 의료비 지출이 약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로 인해 의료 발달이 절실한데, 거의 모든 나라는 의료진 부

족 문제를 겪고 있어 AI 수요 매년 증가 중임. 또한 알고리즘과 예

측 모델을 활용하고, 바이오테크 발달로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

능해질 것으로 전망함.

  - 의료 변화는 공공지출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기술 발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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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기 떄문에 개인과 사회에 있어 

투입 대비 산출이 좋은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함.

  <Julie Topoleski, 미국 CBO>

◦ 미국의 의료비 지출 변화와 지출 구조 소개

  - 1960년대부터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해, 당시 공공지출의 

1/3 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의료비 지출은 이제 거의 1/2을 차지하

고 있음. 의료비 증가분의 대부분은 메디케어(노인 건강보험)의 증

가에 기인하며, 메디케이드의 영향은 적음.

  - 공공재정에서의 의료비 지출은 지원금의 형태보다는 면세(조세 지

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인구의 증가, 생활비 증가, GDP 증가는 의료비를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미국은 합계출산율이 약 1.8명이고 생활비도 

높으며 향후 GDP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에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CBO에는 의료비 분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석관이 약 50명 

있는데, 향후 20년 간의 의료비 추이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분석 및 

전망하고 있음.

[ 세션 4: 기후 변화와 공공 재정 ]

❑ 발제 및 토론

  <Yves Giroux, 캐나다 PBO>

◦ 기후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를 공유

  - 캐나다 정부는 탄소세를 중기 경제 전망에 포함시키는 등, 기후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캐나다 PBOsms 

2018년에 3개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탄소세 관련 계획을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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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2년에 기후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보고서를 발간. 학계는 이에 만족하지는 않고 

있으나, 좋은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생각함.

  - 기후 변화에 따라 캐나다의 농업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봄. 난

방에는 적은 에너지가 들어가나 냉방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지

고, 이상기후가 GDP 성장을 저해할 것임. 미래 기후 변화로 인해 

캐나다 GDP가 2100년까지 GDP가 5.8% 감소(연간 0.08%)할 것으

로 추정하고 있음.

  - 다만, 기후 변화가 캐나다 경제 외에 전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

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전망하기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비당파적이

고 비편향적으로 이에 대한 추정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함.

  <조의섭 처장, 국회예산정책처>

◦ 온실가스감축인지 제도에 대한 소개

  - 이상기후 등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됨. 2015년 파

리협정 채택 이후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탄

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수립 중.

  - 대한민국 또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으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 탄소중립 이행수단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

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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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환류하는 제도임. 

「국가재정법」은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분석” 내용을 포

함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의 작성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 대상사업은 

크게 정량, 정성, R&D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서가 작성된 288개 사업은 정량사업 70개, 정성사업 62개, 

R&D 사업 156개로 구분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총 규모는 11.8조원으로, 정부 세출예산 

규모인 638.7조원 기준으로 1.8%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세부사업 

기준으로는 8,516개 사업 대비 3.4%에 해당되는 규모임. 환경부 사

업이 3.7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사업 수는 기획재

정부가 가장 많은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성한 ‘기후대응

기금’을 기획재정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임.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분석 제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대상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에는 우선 투자를 하

고, 감축효과가 낮은 사업은 사업 방식을 보완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한민국은 2030년까

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여야 하는데, 동 제

도를 통해 재정사업 탄소배출량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실시하면 

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

  - 다만 대상사업 분류의 오류(예시: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부적정한 계수 

및 근거 지표의 사용과 같은 산정 방식의 오류(예시: 산업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작성단위가 세부사업임에 따른 예산 과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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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문제(예시: 중기부 신성장기반자금),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치는 사업과 사업 진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사업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 등이 있음.

  - 이를 고려하여,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으로 ①지속적

인 평가방법론의 개선, ②내역사업 단위의 현황 파악을 통한 추계 

합리성 제고, ③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 분석 등을 제시함.

2. 우수사례 공유 및 외부 홍보전략(2일차)

[ 세션 5: OECD 의회 예산의 우수사례 ]

❑ 발제 및 토론

  <Natasha Stroeker, Jeannette Mak, 네덜란드 Analysis and Research Department>

◦ Analysis and Research department의 소개와 업무 양상 소개

  - Analysis and Research Department(DAO)는 현재 약 68명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지식 총괄(knowledge coordinators) 30명, 정보 전문가

(information specialists) 25명, EU 자문가(EU advisors) 8명, 그리고 

법제 분석가(legislative analysts) 5명임. 이 중 법제 분석가는 시범적

으로 운영하고 있음. 

지식 총괄들은 상임위를 위해 일하는데, 각 상임위에는 최소 1명의 

지식 총괄들이 있어 이들이 예산 과정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함.

  - DAO는 라운드테이블, 공청회, v-100(100의 시민이 예산에 관해 논

의) 등을 통해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8명~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월 1회씩 가동하여 특정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산 관련 문서를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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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과잉을 방지하며, 의원과 시민 사회의 예산 과정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의원들에게 예산과 

관련한 책을 배포하고, 예산안을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등의 서비스

를 제공 중임.

  <Helmut Berger, 오스트리아 PBO>

◦ 오스트리아 의회의 세 가지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는데, ①예산위원회 

소속의 분과위원회 설치, ②예산안의 시각화, ③장기 재정 전망에 있

어서의 기후 예측 포함임.

  - 먼저 오스트리아 의회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관련한 분과위원회를 

예산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였음. 이를 통해 비교적 적은 수의 의원

들이 사업의 성과와 예산 배분이 적절히 매치되었는지에 관해 보다 

밀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 성과 관련 정보가 너무 

다양한 지표들을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성과를 추적하기 어

려워질 수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게 됨.

  - 또한 예산안의 시각화와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PBO는 예산안에 제

시된 세입과 세출을 분야별·기관별로 시각화하고, 연도별로 쉽게 비

교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예산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밝혔음.

  - 마지막으로 재정 전망과 기후 예측과 관련하여, 현재 오스트리아 재

정부는 30년에 걸친 전망을 매 3년마다 내놓고 있음. 그러나 이런 

예측들은 보통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지

는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각종 수단을 마련하고 공공 투자를 하

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재정 전망을 할 필요가 있음.

    이를 고려하여 추산해볼 경우, 2050년 기준 GDP 대비 부채 비율

은 103.3%로 기후 관련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비율 99.6%

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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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감소 시의 세입 감소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수치로서, 향후 온

실가스 감축과 연계된 각종 세입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세입으로 대

체하는 방안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음.

  <Nazare da Costa Cabral, 포르투갈 Public Finance Council>

◦ 예산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점을 소개

  - 장기에 걸친 리스크가 과소평가되고(정치적인 기회주의와 관련), 다

년도에 걸친 지출의 상한선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예산의 상한액 등에 관한 분석이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거나 다양한 정치적 영향을 받는 사례, 예산안의 투명성

이 부족하거나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사례 등이 발생 가능

◦ CFP의 설립과 의회와의 교류를 소개

  - CFP는 “Budgetary Framework Law”에 따라 2011년 설립된 포르투

갈 독립재정기구임.

  - CFP는 예산안 관련 공청회나 특정 이슈에 관한 공청회가 열릴 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공공재정과 관련

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법안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세션 6: 영향력 확보를 위한 운영 강화 ]

❑ 발제 및 토론

  <Peter Weltman, Jessica Martin, 캐나다 온타리오 주 PBO>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전략 제안

  - 먼저 관심을 가질만한 그룹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기

관 인지도를 제고한 뒤, 보도자료 배포나 이슈 브리핑 등을 통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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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평간을 관리함과 동시에 각종 자료의 가독성을 높여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위험도, 청중 등을 고려 시 SNS 중에서는 트위터와 링크드인, 인스

타그램을 선택하였고(페이스북·유튜브 X), 기관 로고 개편 등을 통

해 현대화를 추구하였음. 보도자료 작성은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내

용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슈 브리핑은 주제에 대해 청

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 

  - 이러한 결과, 비교적 신생 기관(2015년 설립)으로서 아직 취약점이 

많은 상태임에도 트위터,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음.

  <Stephen Bartos, 호주 New South Wales 주 PBO>

◦ 한시조직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소개

  - NSW 주의 선거는 4년마다 3월에 치러지는데, 선거가 열리기 전 해 

9월 PBO 처장이 임명되고 직원들을 꾸리게 됨. 공약을 비롯한 각

종 정책에 대한 비용을 추산하는 역할을 맡으며, 선거가 끝나면 해

산하여 다음 선거 전 해에 다시 출범하게 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님.

◦ 경험을 통해 본 적절한 인력 채용 방식 제시

  - 9월에 2명으로 시작하여, 1월·2월에 최대 19명까지 늘어난 후 3월이 

지나면 해산하는 기관의 특성 상, 빠른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절한 운

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광고를 통한 모집은 소수의 지원자만이 관심을 가져온만큼 효율적

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검증된 인력

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었음. 재무부 또는 감사원 출신 

등이 많은 도움이 되어 왔고, 다만 경제·회계 분야 전문가와 정책 

전문가를 적절히 조화롭게 채용하는 것이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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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7: OECD 사무국 보고 및 향후 계획 ]

❑ 발제 및 토론

  <Jon Blondal, OECD>

◦ OECD 고위 예산 관료(Senior Budget Officials) 네트워크 구상 제시

  - 공공재정과 관련한 OECD Senior Budget Officials 네트워크로서, 

금번 회의가 개최된 독립재정기구 네트워크 외에 금융 관리 및 보

고 네트워크(금융보고서, 재무보고서, 회계기준 담당), 성과 및 결과 

네트워크(지출 담당) 등이 있음.

  - 또한,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네트워크로서 녹색예산 네트워

크, 성인지 예산 네트워크, 의료보건체계의 재정 지속가능성 네트워

크가 있으며, 지역별 네트워크로서 비OECD까지 포함하는 지역 네

트워크를 구상하고 있음. 

  -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①위원회 자문 및 모범사례를 회원국 간 

공유하는 업무, ②가이드라인 및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업무, ③기

관·의회 리뷰 및 설치 지원 업무, ④국제회의 업무, ⑤통계와 데이

터 및 지수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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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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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회의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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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슬란드 의회 및 의회 최초 설립지 방문 

가 개  요

❑ 일시 : 2023년 4월 14일(금) 16:00 및 15일(토) 10:00

❑ 장소 : Alþingi 및 Þingvellir

❑ 목적 : 의회 설립의 연혁과 의회 운영 방식에 관한 현황 파악

❑ 참석 대상 : 회의 참석자 전원(OECD 및 아이슬란드 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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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내용

❑ 아이슬란드 의회의 연혁

◦ 아이슬란드 의회(Alþingi)는 930년에 최초로 설립

  - 무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의회로서, 세계에서 가장 일찍 의회

가 설립된 국가에 해당함. 

◦ 최초 설립지는 þingvellir 지역으로, 19세기에 들어서야 레이캬비크 내

로 이동함.

  - þingvellir 지역에 모여 다함께 토의하는 문화가 발전하여 의회 설립의 

바탕이 되었음. “þing”은 “assembly”를 의미하는 아이슬란드어로서, 

아이슬란드 의회가 최초로 설립된 지역 “þingvellir”는 “assembly 

field”라는 뜻을 가지며 현재는 국립공원으로 관리되고 있음.

❑ 아이슬란드 의회의 운영 방식

◦ 아이슬란드 의회 의원 정수는 63명으로, 상원·하원으로 구분하여 운

영되다가 1991년부터 통합하여 운영 중임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당은 독립당(Independence party), 진보

당(Progressive Party), Left-Green 운동당(Left-Green Movement)으로 

세 당이 협력하여 의회를 운영 중

◦ 전자투·개표 방식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회의장 외에 다양한 비공식 회의장소 및 접견 공간을 마련

하여 의원들 간 및 의원-시민 간의 토의를 촉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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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PBO 처장 Dumisani Jantjies와의 교류

◦ 아프리카 국가 PBO 간에는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운영 중으로

(AN-PBO), 해당 네트워크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남아공 

PBO 처장으로서 아시아 PBO 네트워크의 원활한 구축과 향후 운영

을 위해 10월 개최 예정인 국제포럼에 참석하여 지난 날의 경험을 

공유해줄 것을 부탁

◦ 이에 대해 국제포럼에 참가하여 AN-PBO에서 발생하였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공유하겠으며, 이외에도 남아공 PBO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나가자는 답변을 함.

❑ 헝가리 Fiscal Council의 Daniel Csomos와의 교류

◦ 탄소세를 비롯한 다양한 기후 대응 관련 제도에 관해 상호 간 의견

을 교환하고, 헝가리·한국의 경제 상황 및 재정정책 기조와 당면한 

도전 과제에 관해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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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자료]

별첨 1  제15회 OECD 회의 참석국가/참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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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아이슬란드 현안 자료

1. 1. 1. 1. 1. 1. 1. 1.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관관관관관관관관1. 개  관

 
가 약  황

q 국  명 : 아이슬란드(Iceland)

q 수  도 : 레이캬비크(13.3만명, 2021년 기준)

q 인구 : 약 37.3만명(2021년 기준, 유엔)

- 인구밀도 약 3명/㎢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q 면적 : 10.3만㎢ (한반도의 1/2)

- 국토의 약 79%가 빙하, 호수, 용암지대 등으로 구성

q 인종 : 아이슬란드인(93%), 이민자(7%)

q 언어 : 아이슬란드어

q 종교 : 루터교(81%), 레이캬비크자유교회(2.1%), 카톨릭(2%)

q 독립 : 1944.6.17 덴마크로부터 독립

q 정부 형태 : 내각책임제

q 의회구성 (총63석, ‘21.9월 총선 실시)

- 연정 : 독립당(17석), 진보당(13석), 좌파녹색당(8석)

- 야당 : 사회민주연합(6석), 민중당(6석), 해적당(6석), 개혁당(5석), 

중앙당(2석)

q 주요 경제지표 (2021년 기준, 세계은행)

• GDP : 256억불

• 1인당 GDP: 68,730불

• 실업률 : 5.4%

• 수출 : 97.8억불 

• 수입 : 102.4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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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치 체제

q 대통령

 ㅇ 현 대통령(제6대) : Guðni Thorlacius Jóhannesson 
                     (2020.8.1. 취임, 2016년 첫 당선 후 2020년 재선) 

    ※ 역대 대통령

- 초대 : Sveinn Bjornsson (1944-1952) 

- 2대 : Asgeir Asgeirsson (1952-1968) 

- 3대 : Kristjan Eldjarn (1968-1980) 

- 4대 : Vigdis Finnbogadottir (여, 1980-1996)

- 5대 : Olafur Ragnar Grimsson (1996-2016)

 ㅇ 선출 및 해임

    - 직선제(4년, 연임 가능)  * 임기제한 없음

      ※ 경쟁자가 없을 경우 선거 없이 의회 확인 형식으로 선임(피선거권 : 35세)

    - 헌법 제11조에 따라 국회의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결의안이 채택되고,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는 경우 해임 가능

    - 해임결의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경우 의회는 해산되고, 총선 실시

      ※ 1944년 아이슬란드 공화국 수립 이래 해임 사례 없음

 ㅇ 권 한

    - △국무회의 주재권, △각료 임명 및 해임권, △법률안 서명 및 거부권, 

△의회 소집 및 해산권 등의 권한이 헌법상 부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상징적 수준에서 권한 행사

    - 대통령 유고시에는 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3인이 공동으로 권한대행

(헌법 제8조, 의견 경합시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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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각

 ㅇ 실질적 행정권은 내각과 총리가 행사

    -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각료는 의회에 의해 탄핵 가능

    - 현 총리 : Katrin Jakobsdottir (2017.11월 취임, 좌파녹색당 대표)

< 행정부 현황 (2022.12월 현재) >

부처 장관

재정경제부  Mr. Bjarni Benediktsson (독립당 대표, 2017년 총리 역임)

외교부  Ms. Thordis Kolbrun Reykfjord Gylfadóttir (독립당)

인프라부  Mr. Sigurður Ingi Johannsson (진보당 대표)

수산농업부  Ms. Svandis Svavarsdóttir (좌파녹색당)

환경에너지기후부  Mr. Gudlaugur Thor Thordarson (독립당)

통상문화부  Ms. Lilja Alfreðsdóttir (진보당)

교육아동부  Mr. Asmundur Einar Daðason (진보당)

사회노동부  Mr. Guðmundur Ingi Guðbrandsson (좌파녹색당)

과학혁신부  Ms. Aslaug Arna Sigurbjornsdóttir (독립당)

법무부  Mr. Jon Gunnarsson (독립당)

보건부  Mr. Willum Þór Þorsson (진보당)

q 의 회(Althingi)

 ㅇ 구 성(단원제, 63석)

    - 930년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 1991년 이전에는 상/하원으로 구분, 운영되었으나, 이후 단원제로 전환

    - 비례대표제(정당명부식) 4년 임기로 보통선거 방식으로 선출(선거연령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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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선거구에서 각 8-13명을 선출, 총 63명의 의원으로 의회 구성

    - 2021.9월 총선으로 구성된 현 의회의 경우, 약 48%(30석)가 여성의원

    - 의회는 대통령에 의해 해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산일 기준 45일 

이내 선거를 실시하고 10주 이내 의회 재구성 필요 (헌법 제24조)

    - 의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는 자동 해산되고 새 선거가 

실시되며, 동 개정안은 새로운 의회에서 승인 후 대통령에 의해 재가

되어야 발효 (헌법 제79조)

< 아이슬란드 의회(Althingi) 의석분포(2022.12월 현재) >

정 당 명 의석수 비  고

 독립당(IP) 17 1929년 창당, 우파 연립

여당
 진보당(PP) 13 1916년 창당, 중도(농민 지지 기반)
 좌파녹색당(LGP) 8 1999년 창당, 좌파
 사회민주연합당(SDA) 6 2000년 좌파 4개당 연합으로 결성

야당
 민중당(People’s Party) 6 1999년 창당, 좌파
 해적당(Pirate Party) 6 2012년 창당
 개혁당(LRP) 5 2016년 독립당에서 분리, 중도우파
 중앙당(CP) 2 2017년 진보당에서 분리, 포퓰리즘

합   계 63

< 아이슬란드 의회(Althingi) 의장단(2022.12월 현재) >

ㅇ Birgir Armannsson 의장(Speaker of Althingi)

ㅇ Oddny G. Harðardóttir 제1부의장(First Deputy Speaker) 

ㅇ Lineik Anna Sævarsdóttir 제2부의장(Second Deputy Speaker) 

ㅇ Asthildur Lóa Þorsdóttir 제3부의장(Third Deputy Speaker) 

ㅇ Dilja Mist Einarsdóttir 제4부의장(Fourth Deputy Speaker) 

ㅇ Andres Ingi Jónsson 제5부의장(Fifth Deputy Speaker) 

ㅇ Jódis Skuladóttir 제6부의장(Sixth Deputy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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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의 결

    - 법률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후 전원 회의에서 3독회를 거쳐 

단순과반수로 가결되며, 대통령 서명 후 발효(교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은 국민투표에 회부)

    -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안은 국민투표에 

회부, 부결될 경우 폐기

    ※ 2004.6월 Grímsson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한 대중매체법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로 

거부권을 행사하여 사회적 파장이 일었으나(법학계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인정

하고 있는 헌법 제26조의 유효성에 의문 제기), 법안을 제출했던 아이슬란드 정

부가 동 법안의 상정을 철회함에 따라 국민투표 없이 사안 종료

    ※ 한편 Grímsson 대통령은 <Icesave 예금 국가지불 보증법안*> 에 대해서도 2차

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2010.1월, 2011.2월), 2차례 모두 국민투표가 실시되었

으며(2010.3월, 2011.4월), 국민투표에서 동 법안이 최종적으로 부결

     - EFTA Surveillance Committee는 2011.12월 Icesave case를 EFTA 법원에 제소했

으나, 2013.1.28. 아이슬란드 승소 판결

     - 법원은 아이슬란드 정부의 EEA 협정상 관련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시스템 위기(system crisis with exceptional conditions)”라는 이유로 

이러한 의무가 없다고 인정

   * Icesave 예금 보증법안

     - 2006년부터 아이슬란드 랜즈방키(Landsbanki) 은행이 영국과 네덜란드 고

객들에게 Icesave라는 이름의 고이율 온라인예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2008. 10

월 아이슬란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은행 파산으로 예금 지급불능 사태 발생

     -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민 예금주 약 32만명의 피해액 67억 유로를 대신 

보상한 후 아이슬란드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며, 아이슬란드 정부는 영국 및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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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란드 정부에 대한 보상을 아이슬란드 정부가 보증한다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및 국민투표로 부결

     - 법안 골자(2011년 기준) : 향후 14년에 걸쳐 아이슬란드 정부가 영국 및 네덜

란드 정부에 최소 40억 유로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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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아이슬란드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아이슬란드의 오랜 집권세력이었던 독립당(Independence Party, 

중도우파 성향)의 정치적 리더십에 위기 발생

   ㅇ 2009.4월 조기총선에서 중도좌파 연정(사회민주 연합-좌파녹색당)이 집

권한 바, 이는 아이슬란드 근대정치 사상 처음으로 좌파정당이 

집권한 사례

 □ 한편, 2021년 9월 총선에서는 2017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독립당 

중심의 연정(독립당-진보당-좌파녹색당)이 구성

   ㅇ 코로나 위기 후 연정 내 분열 심화 등으로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 추세 

나 경제 정세

 □ 경제 지표

   ㅇ GDP 성장률 : 2020년 –7.2%, 2021년 4.3%, 2022년 6.4.%

   ㅇ 경제성장률 전망 : 2023년 2.5%, 2024년 2.3%

   ㅇ 교역량 : 2022년 기준 수출 75억불, 수입 90억불 

              (수출입 모두 전년 대비 약 32% 증가)

가 정치 정세

2. 2. 2. 2. 2. 2. 2. 2.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세세세세세세세세2. 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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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적으로 수산업 중심 경제 구조

   ㅇ 아이슬란드 경제는 1955-2005년간 평균 약 4.0%의 성장률을 기록

(동 기간 중 OECD 평균은 3%)하였으며, 특히 수산 분야가 급격히 성장

하면서 고인플레이션, 외채증가, 수산 분야에 대한 의존도 심화를 

가속화함으로써 불안정성을 내포

   ㅇ 어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조업(특히 전력집약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산업

   ㅇ 아이슬란드는 수력 및 지열(geothermal reserves) 등 재생에너지 자

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수요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자급하고, 

선박과 차량 운행을 위해서만 석유 등을 일부 수입

   ㅇ 에너지원별 소비 비율은 지열에너지 66%, 수력발전 20%, 석유 등 

화석연료 14% 순

   ㅇ 생산된 전기는 전력집약산업인 알루미늄 제련에 주로 사용하며, 지열

에너지의 경우 전력 외에 지역난방(건물·주택 난방), 양식업, 제설 

작업, 온실 등에 다양하게 활용

 □ 금융위기 이후 관광산업 급성장

   ㅇ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국 화폐 가치 급락으로 외국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면서 관광업에 기회로 작용, 2021년 기준 관광수입이 GDP의 

10%, 수출 수익 중 39% 차지(아이슬란드 상공회의소)

   ㅇ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외국인 방문객은 2006년 수준으로 급감

하였으나, 2021년부터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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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안보) NATO 회원국으로서 친서방 노선을 추구

 ㅇ 해안경비대(Coast Guard) 外 별도 군사력이 없으며(국방부 및 군대 없음), 

NATO를 통해 영공 방위 체제 유지

 ㅇ 노르딕 각료이사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를 통해 노르딕 국가

와의 협력 중시 

 ㅇ 2022.11월 이래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의장(2023.5월 까지) 수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인권․민주주의․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들에 대한 수호자로서의 유럽 평의회 역할 도모 

 ㅇ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서방의 대러 제재 및 대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 

참여중 

    ※ 아이슬란드의 對우크라이나 경제 및 인도적 지원 : 15억 ISK

(OCHA․UNHCR․UNICEF․WFP 등 유엔 및 국제적십자사 지원)

    ※ 아이슬란드의 對우크라이나 국방지원 : 13억 ISK 

       (NATO의 종합지원 패키지 및 영국 주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펀드 

지원 / 우크라이나 군을 위한 동계 장비 지원, 리투아니아 내 지뢰제

거 훈련에 기여 등) 

□ (경제/통상) 非EU회원국이지만, EEA를 통한 EU와의 경제협력 중시

 ㅇ 1993년 EEA 가입으로 아이슬란드 수산물은 EU시장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

다 대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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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U 가입 추진 및 중단

    - 2009년 집권한 중도좌파연립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EU 가입 

및 유로화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2010.7.27 EU 집행위와 아이슬란드 

간 가입 협상 공식 개시

    - 공동수산정책을 취하고 있는 EU와의 어업권 쿼터 배정 문제, 

아이슬란드의 전통적인 포경 허용 문제 및 2008년 아이슬란드 은행 

파산시 피해를 입은 영국 및 네덜란드 예금주들에 대한 변상 

문제(약 38억 유로) 등이 가입 협상 진전의 장애 요소로 작용

    - 2013.5월 중도우파 연립 정부로 정부가 교체되면서 EU 가입 협상 중단

 ㅇ 2014.7월 아이슬란드-중국 FTA 발효 등 非EU/EEA 회원국과도 교역 

확대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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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채무 비율은 양호한 상황

가 정무 관계

□ 외교관계 수립 : 1962.10.10

 ㅇ 주노르웨이대사가 아이슬란드 겸임

 ㅇ 주한아이슬란드 대사 : 스테판 요하네손(Stefan Johannesson) 

                         (일본 동경 상주, ‘22.11월~)

□ 주요인사 상호방문 현황

 ㅇ 1996. 8월 아우스그림손(Ásgrímsson) 외교장관

 ㅇ 2002. 3월 허경만 대통령 특사(BIE교섭)

 ㅇ 2002. 9월 최성홍 외교장관 

 ㅇ 2007. 8월 강무현 해수부장관(BIE교섭)

 ㅇ 2008. 6월 신재현 에너지자원협력대사

 ㅇ 2013.10월 안총기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14.10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15.10월 김찬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3. 3. 3. 3. 3. 3. 3. 3.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양국관계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주요현안주요현안주요현안주요현안주요현안주요현안주요현안주요현안3. 양국관계 및 주요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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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15.11월 그림손 대통령 내외 (실무 방문),  스베인손 외교장관

 ㅇ 2016. 6월 아르니 또르 씨그루드슨(Arni Thor Sigurdsson) 

북극담당대사(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참석)

 ㅇ 2017.10월 김영준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18. 2월 릴랴 알프레드스도티르 교육과학문화부 장관         

(평창 올림픽 계기)

 ㅇ 2019.10월 권세중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21.10월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북극써클회의 참석)

 ㅇ 2022.10월 홍영기 외교부 북극협력대표

               (북극써클회의 참석) 

나 경제·통상 관계

□ 교역

 ㅇ 양국간 교역과 투자 규모가 여타 국가에 비해 크지는 않으나, 2006년 

발효된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양국은 경제‧통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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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호혜적으로 교역을 지속 확대 필요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한국 → 아이슬란드) : (1위)승용차, (2위)전기자동차 등 

      - 수입(아이슬란드 → 한국) : (1위)합금철(알루미늄), (2위)어류 및 수산물 

가공품 등 

□ 투자

 ㅇ 한국 온라인 게임 개발회사 펄어비스, 아이슬란드 게임개발회사 CCP 인수

(2018년, 2억불)

 ㅇ 신한금융투자, 아이슬란드 제약회사 알보텍에 400억원 규모 투자(2019년)

□ 북극 협력

 ㅇ 2013.5월 우리나라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이후, 한-아이슬란드 

북극협의회 개최(제1차 ‘16.6월 서울, 제2차 ’18.10월 레이캬비크) 등을 통해 

양국간 북극협력 강화

     ※ 아이슬란드는 2019.5-2021.5 기간중 북극이사회 의장국 수임

 ㅇ 2013년부터 매년 우리 고위급 인사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

되는 북극서클총회(Arctic Circle Assembly) 참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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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화·공공외교 관계 

 □ 2022년 한국-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 기념행사

  ㅇ 작년 양국 수교 60주년 기념일(2022.10.10.)을 맞이하여 양국 정상 간 

축하서한 교환

- 양국 정상은 1962년 수교 이래 60년간 양국이 문화, 과학, 북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우의가 강화되기를 희망

  ㅇ 또한 레이캬비크에서 아이슬란드 외교 장·차관, 문화상무장관 등 고

위급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피아노 3중주 공연 및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10.11.)

- 참석자들은 공연 후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우리 연주자들의 높은 

연주 수준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높은 만족도 표시

       ※ 한편, 당일 리셉션 계기 주노르웨이대사는 아이슬란드 외교장관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2차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문화상무장관 

또한 축사를 통해 한국의 엑스포 개최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 표명

 □ 아이슬란드대학 한국학 부전공 개설

  ㅇ 아이슬란드 최고 명문이자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인 아이슬란드

대학*은 2022년 가을학기부터 한국학 부전공 과정 개설

     * University of Iceland(국립), 1911년 설립된 아이슬란드 최대 규모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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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37명의 재학생들이 한국학 부전공을 선택하는 등(언어문

화학부 내 최다) 다수의 재학생들이 한국학에 관심을 표하고 있음

- 아이슬란드대학 내 K-Pop 댄스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는 등 아

이슬란드 젊은층의 한국 문화 및 한국어에 대한 흥미는 상당히 

높은 편

라 동포 현황

□ 개 요

   ㅇ 재외동포는 약 20명 정도(자녀 포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주로 국제결혼 여성들로 구성

□ 재외동포단체

   ㅇ 아이슬란드 한인회(2017년 출범), 한글학교(2019년 개교)

      - 장미란 아이슬란드 노인연구소 연구원이 한인회장 겸 한글학교 

교장을 맡는 중

      -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인회 사업 및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중

□ 영사협력원

   ㅇ 아이슬란드 내 우리 국민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조력 등 협력 

   ㅇ 장미란 한인회장 겸 한글학교장을 2020.12.1.부터 영사협력원으로 위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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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요 현안

□ 유엔 등 국제기구 선거 관련 협력 지속   

  ㅇ 한-아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공유

하며, 다자외교 무대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 온 것으로 평가

  ㅇ 올해 우리측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6월) 및 국제해양법

재판소 재판관 선거(6월) 진출에 대해 아이슬란드는 서면 지지 입장 

표명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2차 지지 확보)

   ※ 아이슬란드는 이례적으로 이탈리아 로마에 대한 1차 지지를 조기 표명

  ㅇ 부산에 대한 2차 지지 확약 (2022.10.11.)

     - 한-아이슬란드 수교 60주년 행사 계기, 주노르웨이대사와 아이슬란드 

외교장관간 면담 시 2030 부산엑스포에 대한 2차 지지 약속

□ 아이슬란드 내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지원

  ㅇ 2022년 한국학부전공 과정을 개설한 아이슬란드대학은 세종학당 지정 

등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한국학 과정의 지속·확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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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개설된 한국학 부전공 과정은 별도 지원 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개설한 것으로, 아이슬란드대학은 2023.1월 문체부 산하 세종학당 

신규 지정 신청

      ※ 동 대학 일본학과(2003년 개설) 및 중국학과(2007년 개설)는 각각 일본재단

(Japan Foundation)과 공자학원의 지원을 받고 있음.


